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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2 7일은연출가임영웅(林英雄)에게생애

최고의영광스러운날이었다. 그날오후2시에는도쿄

기치조지의 전진좌극장에서이오켄시(飯尾憲士)원작

의〈감사합니다〉가, 저녁7시에는시즈오카의예술극

장에서베케트의〈고도를기다리며〉가공연되었다. 모

두임영웅의연출작이었다. 두작품이같은날무대에

오르기도어렵거니와국내가아닌일본현지에서보기

드문성황과호응을받은것은연출가로서분명영광

이었다. 

소설가이오켄시의생애그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오켄시의소설〈서울의위패〉(ソ

ウルの位牌)를극작가인우류마사미(瓜生正美)가각색

한 극단 청년극장의제7 9회 공연작이었다. 지난9월

1 3일 신주쿠의기노쿠니아홀공연을시작으로2 9일은

도쿄도내순회기획의마지막공연이었다. 총1 6차례를

하는동안에5 , 4 0 0명의관객이모이고객석점유율은

8 4 %였다. 예매표는소비세를합쳐서4 , 9 3 5엔, 당일매

표는 5 , 0 0 0엔이었다. 일본극단들도 한국처럼어려운

실정임에는틀림없다. 그렇지만이런수치는한일연극

계관객기반의현격한차이를시사해주기도한다.

이작품은한국인부친과일본인모친사이에서 출

생한소설가이오켄시의생애를사실대로그린작품으

로써, 각색자와연출자역시이런사실을중시하면서

무대화에 열중한 흔적이 역력하다. 오이타현 출신의

소설가인이오켄시와그의 제5고등학교시절친구(변

호사)이자해설자인고하쿠라(古波倉正偉), 그리고주

인공의형제들은모두실존인물로등장한다. 이를테

면, 다큐멘터리서사극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이패망

일본 관객 감동시킨 두 작품

서 연 호 |   고려대교수

예술의현장| 제8회시즈오카베세토연극제

공연관람후기념촬영. 맨왼쪽이연출가임영웅, 맨오른쪽이차범석예술
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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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직전, 주인공이육군항공사관학교의후보생으로

출발해서1 9 7 9년봄에선친의위패를들고서울을찾

아와서혈육을만나고다시부산항에서귀환하기까지

의과정과내면에얽힌전후사정을서사적으로표현한

것이다. 이오켄시는고등학교시절부터소설가를지망

하여〈불꽃(炎)〉이 아쿠다가와상의후보작에오를 만

큼 일본에서명성을얻은작가이다. 물려받은재산도

없이, 일정한직업도없이, 잡지사, 막노동, 투병, 실업,

교통사고등을전전하며오직문학의길을걸어온7 5

년간의일생이었다. 피지배자인조선의부친과지배자

인일본의모친의사이에서기이한운명으로태어나서

온갖세파를겪으며살아온그의작품에는민족적갈

등을초월한이해와평화, 화해와용서의정신이빛나

고있다.

고의적으로연극성을조성하지않으면서, 주인공의

베세토연극제가펼쳐진스즈오카무대예술공원의모습(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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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인존재성과한일양국의역사적인비극성이자

연스럽게극적인효과를빚어내게한데 이 작품연출

의 특징이있었다. 허구도없고과장도찾을수 없었

다. 특별히자극적인행동이나장면을만들어낸흔적

도보이지않았다. 그러나그처럼많은관객들에게감

동을안겨준것은‘이오켄시의생애그대로’라는바로

그 진실성에요인이있었던것으로여겨진다. 각색과

정에서주인공의일생에 내재한연극적인삶을보다

더이끌어내고, 보다더박진성있게구조화시킬수있

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도다소간없지는않았다. 직

사각형으로된단순한골조하나만을변형시키며다양

한 현실공간을만들어낸무대미술(園良昭)이특히돋

보였다.

성격상으로도 그러했겠지만, 이오켄시역(청소년기

의淸原達之, 장년기의葛西和雄)과그의양친역(부친

과 숙부의富田祐一, 모친의淸水ひろみ)이연기면에

서 돋보였다. 통역역(金成輸)·조카역(鄭仁謙)·사촌

누이역(盧永花)은 한국의 연기자들이맡아서 주목받

았고, 교포와일본인으로구성된사물놀이패의출연은

특히한국색을드러내는데 기여했다. 전반적으로연

기자들이차분하고분명한말을구사하는것이평소의

연습량을잘 웅변해주었다. 마지막에아리랑의합창

이울릴때객석에서눈물짓는관객들이적지않았다.

〈김옥균의죽음〉〈조선인의딸〉등을발표한아키타

(秋田雨雀)와 축지소극장을 만들고 연출한 히지가타

(土方與志)의정신을계승하여창단된청년극장이일

본의상업주의연극에물들지않고, 건강한연극을지

켜가면서, 이번〈감사합니다〉의공연을통해한일문화

교류에새로운가교를놓은것은역사적의의가크다

고할수있다. 이작품을비롯해서, 장차연극을통한

한일교류가활발해지기를기대하는마음간절하다. 

보편성깊고수준높은산울림의<고도를기다리며>

극단 산울림의〈고도를기다리며〉는 제8회베세토

연극제를기념한 시즈오카예술극장의초청작이었다.

예술의현장| 제8회시즈오카베세토연극제

이오켄시원작의<감사합니다> 공연모습(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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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일행이시즈오카에도착한2 6일밤부터그곳관

계자들의공연에대한관심과의구심은은연중에 지

대하게보였다. 과연‘일본에서수차공연된〈고도를

기다리며〉와비교해서어떠할까’하는의문이었을것

이다. 예술극장측으로서는당연하고도필연적인의구

심의발동이었다. 그들이누구인가. 1966년5월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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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케트의<고도를기다리며> 공연장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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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극장의창단연출 이후, 일본의현대극을 주도해

온 인물의하나인스즈키다다시(鈴木忠志)가예술총

감독으로 이끌어온 극장이자극단이아닌가. 최고의

품질과자존심을지키는집단이아닌가말이다. 주말

공연이어서2 9일 밤 7시, 30일오후3시, 2회공연이

었다.

2 7일저녁무대연습이끝났을때, 예술극장의관계

자들은안도의숨을내쉬면서기뻐하는표정이역력했

다. 베세토연극제에 참가한 어느 작품보다보편성이

깊고수준이높다는빛을솔직히보였다. 그러나이런

분위기에 그대로 안주할 산울림 맴버들이 아니었다.

임영웅을선두로하는 오증자(번역, 자막담당)·박동

우(무대)·김종호(조명)·전영옥(무대감독) 등 스텝

진은한치의오차도없애기위해동분서주하고, 첫무

대를올리는자세로온갖정성을기울였다. 

본공연에서, 블라디미르(한명구역)와 에스트라공

(안석환역)이출연해서불과1 5분정도밖에연기하지

예술의현장| 제8회시즈오카베세토연극제

베세토연극제가펼쳐진시즈오카예술극장의모습(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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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즈음, 벌써일본관객들은조심스런반응을보

이면서서서히작품속에로몰입하는자세를보였다.

포조(김명국역)와럭키(정재진역)가가세해서한바탕

의놀이판을벌이자관객들은더욱솔직하고흥미롭다

는반응을보였다. 이어서소년(고태완역)이등장해서

고도의소식을전했다. 배우들은감정의표현, 상황의

변화, 삶에대한자기인식을정말리얼하게보여주었

다. 마치리얼리즘연극을보는착시현상마저불러일

으킬정도로관념성이현실에녹아들었다. 이렇게해

서무려2시간3 0분의공연시간이빠르고긴박하게지

나갔다. 한 관계자는나에게말했다. “고도가이렇게

재미있고, 살아있는느낌을주는것인지는미처몰랐

다”나는말했다. “원작을그대로살려서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이 작품의성과뒤에는원작을제대로파악하

고 되살리려는번역자의오랜 결실이 축적돼 있음을

간과할수없다. 오증자의번역은일상어답게쉽고, 부

드럽고, 친숙하게감지되는맛이있다. (민음사의최신

판) 번역은하나의창작이다. 원작의정신과언어를그

르치지않으면서한국어로훌륭하게되살려낸것이바

로이 작품이라고말할수 있다. 오증자는‘현대를사

는 우리모두가이해하고동의하는현대고전’을 만들

기 위해재삼탐독하면서수차에걸쳐수정된대본을

만들었다고한다.

필자는1 9 6 9년겨울, 한국일보소강당에서본임영

웅연출의〈고도를기다리며〉를 지금도생생하게기억

한다. 노벨상수상에빛나는베케트에대한부픈기대

와 더불어, 실제공연의현장에서는대부분을이해하

기조차어려웠던내용에대한당혹감을잊을수없다.

3 0여년이경과한지금, 바로그연출자가만든작품을

앞에놓고‘지적인식’의차원이아니라, ‘마음의즐거

움’을, 어떤‘해탈의기쁨’을 감히 누리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3 0년의세월은완숙의경지를이룩해

놓았다. 동작하나, 변화의하나하나가치밀하게계산

된 행동이면서도, 보기에는아주자연스럽고삶의전

체성을상징해주는구조를창출해낸것이 바로 그의

연출의성과이다.

이번작품의성과에는시즈오카예술극장의탁월한

시설과스즈키를비롯한관련자들의열성적인협조가

일조를했다. 우리일행에게견학시켜준시즈오카무대

예술공원(실내외극장, 연습실, 연수교류실등)의훌륭

한시설은말그대로‘세계유일의예술센터’임이분명

하다. 이번공연을계기로, 스즈키가한국연극과의교

류를희망한사실을우리연극인들은소홀하게생각하

지말아야할것이다. 

이번작품의성과에는시즈오카예술극장의탁월한시설과스즈키를비롯한관련자들의열성적

인 협조가일조를했다. 우리일행에게견학시켜준시즈오카무대예술공원의훌륭한시설은말

그대로‘세계유일의예술센터’임이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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